
대리모 1마리서 복제돼지 6마리 출산
경상대 김진회 교수팀 , 자연분만으로는 처음 … 조아제약 양산시스템

국내 연구진이 자연분만을 통해 1마리의 대리모에서 6마리의 복제돼지를 한꺼번에 출산시키는데 성공했다.

경상대 농대 축산과학부 김진회(44) 교수팀과 조아제약은 사람의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켜 산소 공급작용을

돕는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유전자를 주입한 복제돼지 암컷 6마리가 8월19일 오전 4시께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6마리 가운데 1마리는 태어난 지 1시간 뒤 수유과정 중에 죽었다.

지금까지 1마리의 대리모에서 최대 4마리의 복제돼지가 탄생한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된 적은 있으나, 자연

분만을 통해 6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난 것은 처음이다.

김진회 교수팀은 7월14일도 같은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복제돼지를 출산시키는데 성공했으나, 모두 보름만에

폐사했다.

김진회 교수는 복제돼지 출산을 위해 4월 중순 사람의 EPO유전자가 주입된 [듀록]종 돼지의 체세포(섬유아

세포)를 떼어낸 뒤 핵을 빼낸 공여난자에 주입하는 체세포복제 방식을 이용했다. 특히, 살아있는 돼지에서 난

소를 채취했던 기존의 복제연구와 달리 도축장에 버려진 돼지 난자를 이용, 윤리적인 문제를 줄였다.

그러나 연구진이 출산 직후 돼지의 탯줄혈액을 채취해 다중효소중합연쇄반응(PCR) 방법으로, 1차 간이유전

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EPO는 검출되지 않았다.

신부전증과 만성빈혈, 항암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EPO는 ｇ당 가격이 자동차 100대 가격(83만달러)

과 맞먹는 고가의약품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만 연간 각각 10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비를 지원한 조아제약은 복제돼지 생산기술을 확립한 것으로 보고 형질전환 연구에 주력할 수 있는 복

제돼지 형질전환 양산시스템을 경남 함안에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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